
  윤성수 기자 |   승인 2026.08.13 16:47

HOME  전국  광주·전남

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, 극심한 가뭄 속 ‘농업인 물복지’ 총력

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남지역 양수장 5곳을

24시간 가동하고 있다. 사진=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

매일일보 = 윤성수 기자  |  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가 기록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

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양수장을 24시간 가동하고 퇴수를 재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물

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간 광주·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17.6㎜

로 평년의 17.6%에 머물렀다. 1973년 이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

다.

양수장 5곳 24시간 가동…퇴수 재활용해 농업용수 확보

저수율 실시간 관리·말단부 양수장 설치 추진해 영농피해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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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증발량과 농업용수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저수지 수위도 빠르게 낮아

지고 있다. 벼 등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

는 상황이다.

해남·완도지사는 영산강사업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·맹진·화원·문내·황산 등 양수장

5곳을 24시간 가동해 해남지역 주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.

용수 확보가 어려운 현산면에서는 백포방조제 백포1·2배수갑문의 비상수문을 폐쇄하고 배출되

는 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가용 수자원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.

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. 정경훈 지사장은 지난 10일 해

남군의회를 방문해 가뭄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 현황을 설명하고, 용수 공급이 취약한 지선 말단

부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건의했다. 군의원들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성에 공감한 것

으로 전해졌다.

해남·완도지사는 앞으로 기상과 저수율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가뭄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

할 방침이다. 물이 필요한 농경지에 적기에 용수를 공급해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덜고 가뭄 피해

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.

정경훈 지사장은 “극심한 가뭄에도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용

시설과 수자원을 활용하고 있다”며 “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

물복지를 실현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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